
산딸기, 블루베리 등 알이 작은 검붉은 과일의 진한 향과 오렌지 
과즙처럼 새콤달콤한 맛, 시트러스 계열의 은은한 산미가 단맛과 
조화를 이룬다. 풍부한 탄산을 갖고 있어 여름철 시원하게 그냥 
즐겨도 좋고, 기호에 따라 얼음을 타 마셔도 좋다. 

띤또 데 베라노(Tinto de Verano)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즐겨 마시는 술이다. '띤또'는 붉은색을, '베라노'는 
여름을 뜻하며,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는 레드 와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레드와인에 레모네이드나 레몬 향의 
탄산음료, 혹은 클럽소다를 섞어 만든다.

와인칵테일

스페인 > 다수지역

포도품종 다수

ml

과일 안주, 다양한 재료의 타파스, 파티용 
핑거푸드 

간편하게 즐기는 와인 칵테일 완제품

라 띠따 띤또 데 베라노


